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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호 연계성 바탕

정보교류 강화하기를

대한 기공의학회가 분과학회로 출범한지 일천한 가운데서도 활발한 학술활동을 

전개 해온 끝에 첫번째 학회지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경축합니다.

기공학은 생명현상의 기본 요소인 기의 작용을 생명역학적으로 체계화시킨 학

문으로 일찍부터 한의학의 한분야로 연구 개발되었습니다.

원래 기는 자연 현상의 변화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우주의 모든 사물은 기의 

운동변화로부터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인체의 생명 활동도 똑같이 

해석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의 작용을 생명 역학적으로 활용하여 의학적으로 연결시킨 것

이 기공의학인데, 국내 한의학계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 활용이 지체되다

가 한의학적 활동이 최근에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체의 생명활동은 근원적으로 眞氣가 昇降出入하는 운동으로 그 운동이 일단 

멈추면 생명 활동도 중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의 효능을 활발하게 하는 방법론

의 학문적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의학이 종래 침구학이나 한약물학 중심으로 학문의 활용이 이루어져 오다가 

최근에 각종 물리치료법이나 재활의학 도인, 안교, 기공, 추나 등 다양한 치료법

으로 의료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학문 발전 현상이라 하겠습

니다. 

한의학이 내포한 전체적인 개념에 따른 학문의 상호 연계성을 바탕으로 각 분

과별로 종합치료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학문 발전 시기에 기공학의 학문 체계화에 앞장서기 위한 기공의학

회의 역할이 한층 강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대한 기공의학회가 우수 치

료의학 보급에 선도기능을 발휘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

원합니다.

1996. 11.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文 濬 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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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려 사>
근래에 기공에 대한 관심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우

리 韓醫學에 없었던 氣功이 갑자기 출현한 것은 전혀 아닙니

다. 한의학은 氣醫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한방 임상의

학에서 인체 氣의 調節이 바로 한의학의 핵심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막연한 氣를 말하고 있지 아니하며, 氣의 運用을 감지하고 이론 

체계화한 것이 바로 東醫生病理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眞氣를 涵養하는 

養生의 道를 “黃帝內經”은 강조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인류건강을 향상시키고 

全 人類가 염원하는 長壽의 秘訣이 바로 氣功의 성공적 실천 여하에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좋은 결과를 달성하는 것은 人間事 어느 것이라도 그리 쉬운 일

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을 至善으로 하는 功德이 쌓여야 하는 까닭에 

“氣功”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氣의 調和는 인체에 內在하는 것만이 아닌 自然

과 人間의 조화 속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生活과 意識하는 

것까지도 자연과 合一한다는 全一槪念을 바탕으로 본질을 추구하는 학문적 배경

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한의학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한의학이 민중의학으로 과거처럼 재차 

선호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특히 “氣功學”은 중요한 社會醫學으로서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 養生이야말로 인류가 염원하는 健康사회, 福祉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의학적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氣功이 한의학 內의 학문으로만 

머물지 말고 사회의학으로 保健 養生에 응용되어 활용됨으로써 생활 속의 한의

학으로 정착될때 한의학이 민중의학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이 중국의 예만 살펴봐도 氣功을 빙자하여 詐術의 의료가 

사회적 폐해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보다 학술적인 면이 강

조되어야 하며, 현재적 시각의 검증이 學會를 통해 수행되어야할 當爲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많은 類派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고, 고유한 韓

國 氣功의 原形을 개발 발전시켜 “세계 속의 한의학”을 성취하는데 학회 여러분

들이 刻苦의 활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발전을 기대하며 “기공의학회

지”의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한의학회 이사장 정 우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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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發 刊 辭 〉
한의학에서는 모든 병의 발생과 진전은 인체의 체내외에

서 생기는 要因인 사기(邪氣 즉 風寒暑濕燥火)의 强弱에 달

려 있으며 인체가 사기에 대하여 抵抗하는 강도, 즉 “정기

(正氣)의 盛衰”에 따라 건강을 지키는 역량이 결정된다고 

본다. 인체의 정기가 손상되면 抗病能力이 저하되고 이어 사기가 침입할 때 병이 

생기니,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정기를 북돋우어 신체를 조절하고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항병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기공수련을 하

면 조절능력이 강해지고, 적응력이 좋아지며, 항병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면

역학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기”를 여러 가지 생리학적 지표뿐만 아니라 자율신경, 내분비, 면역계통으로 

연구하면 기공수련이 더 이상의 신비가 아니라 과학적인 임상요법이 될 수 있다

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아주 흥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중국에서

는 1977년 10월 顧涵森이 기공치료를 하고 있는 林厚省의 外氣가 變調된 低周

波의 적외선 凋謝라는 것이 확인되고 그 후에도 실험과 측정을 통하여 外氣의 

성분이 적외선 외에도 정전기, 자기, 감마선, 미립자, 양자 등의 수많은 정보를 

검출해 냄으로써 ‘기’를 하나의 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현재 20~30만의 기공사 및 기공의사들이 공법이나 임상효과를 연구하는 단계에

서 떠나 최첨단의 과학인 핵물리학자나 생화학, 생물리학자들이 기공이 과연 유

전자 단백질(DNA)의 구조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느냐는 쪽에까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미 각국이나 러시아에서도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최근 일본에도 기공연

구소가 설립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의계에서는 이조시대 이후 ‘理’에 너무 치

중하고 ‘氣’에 대하여 너무 소홀히 하다보니 ‘기’의 규명이나 연구는 뒤떨어져 있

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기’를 연구하는 것은 기공의 효과에 대한 입

증뿐만 아니라 생명과학이나 정신과학의 핵심을 파헤치는 작업으로써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현상도 무조건 신비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한 임상효과라도 

빨리 연구에 착수하여 그 실체를 벗긴다면 현대의학이 해부학을 바탕으로 생화

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서 벗어나 생리학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생물리학

적인 입장에서 의학의 새로운 흐름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공을 임상적으로 응용하는데 있어서는 한의학의 기초이론인 음양오행학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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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학설을 기초로 이해해야 하며 치료는 한의학적 진단에 따라 병태와 체질 

그리고 개성에 따라 공법을 처방하고 시술해야 합니다.

요즈음 한국에 불고 있는 기공붐도 의학적으로 연구되어 그 임상효과가 과학적

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一回性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같은 시점에서 대

한기공의학회에서는 창립된지 2년 밖에 되진 않았지만 그동안 연구된 것을 바탕

으로 미력하나마 학회지를 내게 되었습니다.

한의학의 다른 분야와는 달리 직접 몸으로 수련이 되지 않고서는 학술적인 연

구가 나오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양적으로 많은 실적이 모아지질 않습니다. 그러

므로 기공의학회지는 독보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의계에서는 좀 더 관심과 애정으로 학회지를 아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끝없는 연구를 부탁드리며 창간호의 인

사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한의학회 기공의학 회장 김 기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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